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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참여활동과 학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심리자본과 이타주의적 행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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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이타주의적 행동이 학습결과인 참여활동과 학업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타주의적 행동

의 선행변인으로 긍정심리자본의 영향을 밝힌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250명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243명의 자료에 대해 SPSS 24, 

LISREL 8.72를 이용하여 제시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빈도분석으로 자료의 기본특성을 확인하였

고, Cronbach's α값을 확인하여 신뢰성 분석을 하였으며,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여 타당성 분석

을 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인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이타주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타주의적 행동이 학습

결과인 적극적 참여활동과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적극적 참여활동은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연구의 한계를 밝히며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핵심어 : 긍정심리자본, 이타주의, 참여활동, 학업만족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ltruistic behaviors on the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academic 

satisfaction of learning outcomes, and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an antecedence for 

altruistic behaviors. For this purpose, data was collected by conducting an online survey of 250 students at 

a cyber university, and the presented research model was verified by SPSS 24, LISREL 8.72 for 243 data.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data were confirmed by frequency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analysi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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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by confirming the Cronbach's α value.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validity,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s a result, resilience and self-efficacy, which are subdimension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altruistic behaviors, altruistic behaviors had a positive effect on active 

participation activity and learning satisfaction, which are learning results, and active participation activity 

had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revealed, and follow-up studies were proposed.

Keyword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lturism, participation activity, learning satisfaction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이 부각되고 있다. 대

한민국의 방역체계의 중요한 요소로 한국인의 시민의식, 즉, 공동체 의식과 관련한 이타주의적 행

동을 빼놓을 수 없다 [1][2]. 이러한 한국인의 이타주의에 근거한 공공선을 추구하는 행동은 개인에

게 피해를 주기보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보였다 

[3].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변화를 경험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직무의 변화, 교육, 유통 분야 등 사회-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고, 큰 폭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도, 방역의 위

기가 심각했을 때 온라인 수업이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온라인 수업의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팬데믹 상황 이전부터 사이버대학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팬데믹 상황에서 실시되는 임시적인 

교육수단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 시대,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교육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4]. 따라서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학습에 관한 연구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중요한 교육수단인 온라인 교육 학습자의 안정적인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학습활동이라고 하면 온라인 콘텐츠의 학습인 출석, 과제작성, 토론 등의 

온라인 수업 도구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학습활동의 적극성 정도는 학업만족도

와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데,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특성상 학업만족도는 성

취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 [5]. 학업만족도, 성취도와 같은 학습활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는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참여 동기, 기관의 지원 등이 있다 [5-8].

이타주의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주로 기업, 병원

과 같은 조직 내에서의 효과와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9][10]. 학습분야에서의 이타주의적 행동에 관

한 연구는 회사 등의 조직 내에서의 학습효과, 리더에 대한 이타주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가 있을 뿐이다 [11][12]. 즉,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의 학습활동 결과에 미치는 이타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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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부족하다. 초중등학교, 대학교 교육에서도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교육환경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공동체의 목표에도 도움이 되는 이타주의적인 행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상황에서의 이타주의적 행동을 중심으로, 이타주

의적 행동의 원인이 되는 긍정심리자본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경우, 중도탈락 예방과 학습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 적극적인 참여활동과 학업만족도

인데, 이타주의적 행동이 이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본 연구

의 주요 변인인 이타주의적 행동을 중심으로, 선행변인으로서 긍정심리자본이 이타주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타주의적 행동이 학습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적극적 

참여활동과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어 실증연구를 통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연구결과와 관련한 논의와 한계점,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2.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

2.1. 이타주의적 행동(alturistic behavior)

이타주의적 행동은 타인을 돕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 즉, 조직 내에서 동료들이 일을 수행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돕는 자발적인 행동을 말한다 [13]. 이타주의적 행동은 이타주의(alturism)에 

근거한 행동인데, 이타주의 자체가 행동적인 요소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즉, 이타주의는 조직 내

에서의 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의 한 요소로서, 이는 구성원들이 조직 내

의 공동 목표를 추구할 때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기보다는 타인을 도우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행동을 말한다 [14]. 이타주의적 행동은 조직 내에서 자신에게 의무로 맡겨진 임무(in-role) 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extra-role), 업무 부담을 이겨내며 사심 없이 동료들을 돕고 적극적으로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임무와 규정된 행동은 아니

지만,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과 성과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고, 구성원들 간

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15].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 중심의 사이버대학에서는 온라인 학습 환경으로 인해, 개인이 

스스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한, 학생 간의 교류가 적어 공부의 노하우, 정보의 교환이 부족하다. 

또한 상대평가 상에서 무한 경쟁체제 내몰릴 가능성이 있어, 온라인 학습 환경 속에서는 더욱 이

타주의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타주의적 행동으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를 챙기며 도움을 주고받을 

때, 중도탈락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타주의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의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이뤄졌고 [9][10], 기업 성과를 높이는 학습, 또는 

리더 교육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11][12]. 즉, 이타주의적 행동이 초중등학교 혹은 대학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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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학습활동 결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국내외적

으로 부족하다.

2.2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이타주의적 행동의 선행변인

행동적 요인의 이타주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즉, 행동에는 선행요인으로 인

지, 감정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있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의 결과로 행동이 야기된다 [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 긍정심리자본을 선행변인으로 하여, 그 결과변인을 

이타주의적 행동으로 보았다.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은 긍정심리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심리적 장애

의 치료에 관심을 두던 전통적인 심리학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원과 장점 등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

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이다 [17]. 고도화된 사회 속에서, 조직은 경제적 자본에서 인적, 

사회적 자본 등의 무형자본, 특히 개인의 심리자본을 적절하게 활용할 때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긍정심리학에 기반한 개인의 심리자본으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희망(hope)과 낙관주의(optimism)와 같은 하위요인이 있다 [18]. 특히, 이러한 긍정심

리자본은 조직에서의 성과와 만족도 제고의 중요한 선행변인이 된다 [19]. 긍정심리자본, 이타주의

를 포함한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신뢰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며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인이 되는 연구가 있고 [20], 긍정심리자본이 조

직시민행동의 선행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때, 감성지능이 조절을 한다는 연구도 있다 [21].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학습결과의 변인과 관련한 학습참여와 학업만족도의 선행변인으로서 영향

을 주는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의 하

위요인들과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학습 결과변인과 관련 연구를 살펴본바,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

감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회복탄력성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으로서, 고통과 어려움에 적응, 인내, 회복하는 힘을 말한

다.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의 동기와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여, 인간에게 긍정적인 정서와 

행동을 하게 하는 능력이다. [22]. 회복탄력성은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소진이 학업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5].

자기효능감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 인식을 말한다 [23]. 학

습상황에서도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적용되는데 [24],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도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학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

긍정심리자본과 학습결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

인인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학습만족도 등의 학습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

들이 있었다 [5][22-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중에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이

타주의적 행동의 선행변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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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가설 1.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탄력성은 이타주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이타주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참여 활동과 학업만족도(participation activity & learning satisfaction): 이타주의적 행동

의 결과 변인

이타주의적 행동은 조직 내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어려움 극복을 서로 돕는 자발적 행위기에 조

직의 성과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13].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이 속한 조직의 

성과, 즉 수업이라는 그룹 내에서의 성과를 적극적인 참여활동과 학업만족도로 보았다. 일과 학습

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의 특성상 몰입과 같은 적극적인 참여활동과 학업만족도는 중도탈락을 예

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사이버대학 수업에서의 주요 성과로 보았다 [5][26].

온라인 성인 학습자의 학습참여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 성과의 기대치보다는 작은 영향이지만 

이타주의적 행동은 학습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27]. 또한 온라인 환경

에서 교사의 이타주의적 행동은 학생의 학업만족도에 높은 예측력을 보였고 [28], 교사의 이타주의

적 행동은 교사의 직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9]. 또한 온라인 교육, 즉 웹 기반 교육

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력적 상호작용은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0]. 이러한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이타주의적 행동은 적극적 참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이타주의적 행동은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적극적 참여활동은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위와 같은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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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으로서,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탄력성 및 자기효능감과 이타주의적 행

동, 학습결과에서의 적극적 참여활동 및 학업만족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 한 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들은 특정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했으며,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250명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자 7명을 제외한 243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는 자료제공 동의, 비밀보호 확인,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 논문작성 및 투고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진행하였고 설문 문항에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분포는 남자 

46명(19%), 여자 197명(81%)이었다. 최종학력에 대해서는 고졸이하 67명(27.6%), 전문대졸 90명

(37.0%), 대졸 63명(25.9%), 대학원졸 23명(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분포는 서울지역 

43명(17.7%), 수도권 도시지역 109명(44.9%), 지방 도시지역 79명(32.5%), 기타 지역 12명(4.9)인 것

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분포는 20대 이하 36명(14.8%), 30대 52명(21.4%), 40대 88명(36.2%), 50대 

이상 67명(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Statistics 24.0과 LISREL 8.72를 이용하였다. 응답자 특성 및 자

료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성분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확인하였다.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의 검증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활용하였다.

3.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모형은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이타주의적 행동, 적극적 참여

활동, 그리고 학업만족도 등 5개의 구성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회복탄력성, 자기효

능감, 희망, 낙관주의와 같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습결과인 적극적 참

여활동과 학업만족도과 관련이 있는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선택하였다.

회복탄력성 척도는 Wagnild와 Young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회복탄력성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22].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어려운 일을 겪은 후 회복하는 속도, 스트레스를 

받고 회복하는 속도, 힘든 일을 견뎌내는 정도, 외부충격에 대해 강한 정도, 역경을 극복하는 정도,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 등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6개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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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Parker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자기효능감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번역하여 사

용하였다 [31].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6개 항목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의 내용은 

자신의 계획을 잘 실행할 수 있다는 확신 정도, 예상치 못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 정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정도,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고 믿는 정도, 어려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 정도,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 정도 등을 포함하였다.

이타주의적 행동 척도는 Yong, Sachau, Lassiter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조직시민행동(OCB) 척도 중 

하위요인인 이타주의(alturism)에 해당하는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32]. 이타

주의적 행동은 동료들이 일을 수행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돕는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동료들이 부딪칠 수 있는 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발적

인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정직하고 선의 조언을 제공해 

주는 정도, 도움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도,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도, 도움이 필요한 동료에게 유용한 자료나 참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도, 토론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역할을 담당하는 정도 등 7점 척도의 5

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적극적 참여활동 척도는 Yong, Sachau, Lassiter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조직시민행동(OCB) 척도 중 

하위요인인 시민적 덕목(civic virtue)에 해당하는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32]. 

조직시민행동의 시민적 덕목은 조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는지에 대한 항목으로서, 본 

연구에서 적극적 참여활동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14]. 세부 항목은 소모임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정도, 소모임 활동을 위해 자기 시간을 희생하는 정도, 학교에 대한 개선사항을 적극

적으로 제시하는 정도, 학교에 잠재적인 문제점을 알리는 정도 등 4개 항목을 포함한다.

학업만족도는 Arnold, Flaherty, Voss, Mowen의 연구에서 만족을 측정했던 항목들을 활용하여 설

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33]. 구체적인 학업만족도에 대한 측정항목은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정도, 

공부가 성취감을 주는 정도, 공부가 신나는 정도, 공부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공부

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 등을 묻는 5개 항목의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 도구들의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계수(Cronbach’s 

Alpha)를 확인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신뢰계수는 회복탄력성을 묻는 6개 항목은 0.92, 6개 항목의 

자기효능감은 0.95, 이타주의적 행동을 묻는 5개 항목은 0.91, 4개 항목의 적극적 참여활동은 0.90, 

마지막으로 학업만족도를 묻는 5개 항목은 0.93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5개 구성

개념을 측정한 항목들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α>0.6)을 모두 초과하고 있어 측정 



The Rol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ltruistic Behaviors Influencing the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684

도구는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4].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5개 구성개념을 측

정하고 있는 26개 항목 모두에 대해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회전방식을 직각회전으로 하고 아이

겐 값 1 이상의 요인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회복탄력성, 자기

효능감, 이타주의적 행동, 적극적 참여활동, 학업만족도 등을 측정한 항목들은 자신의 요인에 높은 

적재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요인에는 낮은 적재치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회복탄력성의 요인적재치는 0.64∼0.83이었고 다른 요인에 가장 높게 적재된 값은 0.38이었다. 자기

효능감의 경우에는 0.70∼0.85의 분포를 보였고 다른 요인에는 적재된 최고값은 0.39였다. 이타주의

적 행동은 0.68∼0.86의 적재치 분포를 보였고 다른 요인에 적재된 최고값은 0.33이었다. 적극적 참

여활동의 경우에는 0.79∼0.82의 적재치 분포를 보였고 다른 요인에는 0.27의 값이 최고 적재치였

다. 학업만족도는 0.77∼0.90의 적재치 분포를 나타냈고 다른 요인에 적재된 최고값은 0.28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개념을 측정한 항목들은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증적 요인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여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1,157.13(p=0.00, df=289), GFI=0.90, NFI=0.93, CFI=0.94, RMR=0.06, RMSEA=0.08

인 것으로 나타났다. χ2는 표본의 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료와 모형이 통계적으로 차이

가 난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른 적합도 지수를 검토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도록 권하고 

있다. χ2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수용 가능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와 모형

은 수용할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모형에 적재된 요인적재치(λ)

의 최소값은 0.73이었고 최대값은 0.96이었으며 모든 적재치들은 p<0.01 수준에서 t값이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변수들은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집중타당성 확인을 위해 평균추출분산(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신뢰도

(CR; construct reliability)를 확인하였다.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이타주의적 행동, 적극적 참여활동, 

학업만족도 각각의 개념신뢰도는 0.93, 0.96, 0.93, 0.91, 0.96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추출분산은 각각 

0.70, 0.82, 0.72, 0.71, 0.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중타당성의 판정 기준인 개념신뢰

도 0.70, 평균추출분산 0.5를 모두 상회하기 때문에 모든 측정항목들은 집중타당성을 확보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판별타당성은 각 구성개념의 평균추출분산의 제곱근과 상관계수의 값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36]. 검토 결과 평균추출분산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과의 상관계수

보다 그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측정 도구들은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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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검증 결과

이 연구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타주의적 행동이 어떤 긍정

적 효과를 보이며, 이와 같은 이타주의적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선행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타주의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탄력성

과 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고, 이타주의적 행동의 결과변인으로는 적극적 참여활동과 학업만족도를 

제시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제시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시한 모형을 구

성하고 있는 측정항목들에 대한 공분산 자료를 PRERIS를 통해 구하고 이를 원자료로 이용하여 구

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과 자료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

수들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χ2=1175.96(p=0.00, df=293), GFI=0.90, NFI=0.93, CFI=0.94 

RMR=0.07, RMSEA=0.08인 것으로 나타나 자료와 모형은 수용할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론적 개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과 2는 이타주의적 행동을 유발하는 학생 특성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제시하였고, 그 

중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이타주의적 행동을 유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 

1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이타주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회복탄력성은 이타주의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경로계수=0.24, t=2.37)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설 2는 자기효능감이 이타주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은 이타주의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경로계

수=0.39, t=3.83)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탄력성과 자기효

능감은 이타주의적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설 3과 4는 이타주의적 행동의 결과변인으로 적극적 참여활동과 학업만족도를 제시하였다. 이

타주의적 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에서의 활동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학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가설 3에서는 이타주의적 행동이 적극적 참여활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경로계수 0.63(t=9.46)으로 이타주의적 행동을 하는 학

생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4에서도 

이타주의적 행동은 학업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경로계수=0.41, t=4.92)을 미친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3과 4 모두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5에서는 적극적 참여활동이 학업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분석 결

과,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경

로계수=0.23, t=2.65). 따라서 가설 5도 지지되었다. [표 1]은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



The Rol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ltruistic Behaviors Influencing the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686

시한 것이다.

  [표 1] 가설검증 결과

  [Table 1] Result of hypothesis verification

가설 관계 경로계수(t값) 결과

가설 1 회복탄력성 → 이타주의적 행동 + 0.24(2.37*) 지지

가설 2 자기효능감 → 이타주의적 행동 + 0.39(3.83**) 지지

가설 3 이타주의적 행동 → 적극적 참여활동 + 0.63(9.46**) 지지

가설 4 이타주의적 행동 → 학업만족도 + 0.41(4.92**) 지지

가설 5 적극적 참여활동 → 학업만족도 + 0.23(2.65**) 지지

적합도 

지수

χ2=1175.96(p=0.00, df=293)

GFI=0.90, NFI=0.93, CFI=0.94 RMR=0.07, RMSEA=0.08

* p<0.05, **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조직시민행

동의 이타주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인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20][2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의 이타주의적 행동은 학습의 결과인 적극적 참여활동과 학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이타주의적 행동이 학업 및 직무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27-29].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는데, 이는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 결과이다 [30].

본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이 이타주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타주의적 

행동은 적극적 참여활동과 같은 행동적인 측면과 학업만족도와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이타주의적 행동이 개인의 행동적 측면에

는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야기하고 정서적 측면에는 학업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수업 내에서의 

목표인 학업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즉, 이타주의적인 행동이 개인뿐만 아

니라 수업 클래스(class)와 같은 조직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

음을 시사한다.

첫째, 이타주의적 행동이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본 연구

는 이타주의적 행동이 사이버대학의 학습환경에서도 적용되어 학습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 경쟁력을 갖추며 남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10, No.6 December (2021)

687

보다 뛰어난 결과를 이루는 것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타인과 협력하고 부족한 사람을 돕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정서와 행동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모두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가 시

사한다. 최근 BTS가 신한류의 흐름을 넘어 전례 없는 초국가적인 문화교류를 일으키는 현상과 

[37], 전세계적인 흥행의 신화를 쓰고 있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에는 이러한 이

타주의적인 행동이 관련되어 있다. 즉, BTS와 아미, 아미 간에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공감하고 위

로하는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 경험과, ‘깐부’와 ‘깍두기’로 대변되는, 서로 돕고 부족한 자를 챙겨

주는 이타주의가 전 세계인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인의 공공의 이익

을 추구하는 이타주의에 기반한 방역의 성공이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2]. 이러한 

결과는 이타주의가 조직만의 이익이며 개인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경우, 이러닝 콘텐츠를 온라인 환경에서 공부하여 학생 간 연결감이 상대

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학생 간 교류의 지원 없이 무한경쟁에만 내몰 경우, 결국 학생의 참여도

나 만족도를 저해하여 학교에서 이루려고 하는 성과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대학 내에서 멘토링(mentoring) 제도의 활성화, 학생 간 공부모임(study group)

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닝 콘텐츠의 학습이 교수자와 학생 간 일

대일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인 만큼, 이를 보완하는 실시간 화상수업 시스템을 활용한 상호

작용, 토론을 통한 학습활동,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온라인상의 그루핑(grouping) 활동이 필

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 간에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노하우를 전수하며 어려움을 경험하

는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한다.

셋째, 이타주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긍정심리자본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

인이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 중, 본 연구에서 다룬 하위변인인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개인의 노력과 학교 측의 지원이 필요함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한다.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정서적인 안정과 관련이 있다. 회복탄

력성은 자기효능감과도 영향을 주고받는데, 타인과 공감, 친밀감 유지, 영성의 유지와 같은 요인으

로 유지될 수 있다 [38]. 결국 긍정심리자본인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영성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통해 증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생 자치 간 서로 대화하고 지지하

는 모임, 예를 들면 동료상담(peer-counseling)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학교에서 동료상담자를 양성하

고 지원할 필요가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마음챙김(midfulness) 심리교육을 교양과목으로 개설

하여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함께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곳의 사이버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한 연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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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이버대학 재학생 혹은 일반인들에게까지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참

고하여, 향후 타 사이버대학 재학생과의 비교연구, 혹은 무선표집을 통한 일반화를 보장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한 연구로서 설문조사 방식 연구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

다. 후속연구로 FGI 연구, 혹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 등의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통한 질적연구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분석하여, 위와 같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참여자들이 실

제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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